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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BA 루키들이 가장 좋아하는 현역

선수로 르브론 제임스(사진)를 꼽았

다.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.

농구전문매체‘루키’는 지난 22일 

NBA.com 이 2018 NBA 드래프트에

서 지명된 36명의 선수를 상대로 실시

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.

이에 따르면 NBA 루키들이 꼽은 가

장 좋아하는 선수는 LA 레이커스의 

르브론 제임스였다. 르브론 제임스는 

29%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스테픈 커리, 케빈 듀란트(이

상 9%), 야니스 아데토쿤보, 크리스 폴, 러셀 웨스트브룩

(이상 6%) 등을 제쳤다. 르브론은 지난해에도 같은 설문

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. 당시 르브론은 31.5%의 득

표율을 기록하며 러셀 웨스트브룩, 카와이 레너드, 제임

스 하든을 제쳤었다.

이 외에도 다양한 설문이 이뤄졌다. 루키들은 2018-

19시즌 신인왕을 차지할 선수로 디안드레 에이튼(피닉

콜로라도 지역 매체 더 덴버 포스

트가“오승환(사진) 영입은 콜로라도 

프런트의 훌륭한 움직임”이라고 평

가했다.

지난 31일‘스포티비’에 따르면 더 

덴버 포스트는 이날‘웨이드 데이비

스 마무리와 함께하는 로키스 불펜은 

콜로라도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까’

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며 오승환 활

약상을 언급했다.

매체는 오타비노 인터뷰와 함께 오승환 영입에 대한 

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. 구원 투수 애덤 오타비노는“

모든 투수가 상승세를 타고 잘 던지고 있다. 사실이다.”

고 이야기했다.

더 덴버 포스트는 오타비노 발언 이후 오승환 활약상

을 짚었다. 그들은“오른손 투수 오승환은 트레이드 데

드라인에 콜로라도로 왔다. 프런트의 현명한 움직임으

NBA 루키들 “르브론이 제일 좋아”

“콜로라도, 오승환 영입은 훌륭”

스)과 콜린 섹스턴(클리블랜드)을 꼽

았다. 둘 모두 18%의 득표율을 기록

했다. 루카 돈치치(댈러스), 케빈 낙스 

(뉴욕)가 9%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그 

뒤를 이었다.

최고의 커리어를 보낼 루키로는 시

카고 불스의 센터 웬델 카터 주니어

가 꼽혔다. 13%의 득표를 받았다. 케

빈 낙스, 제롬 로빈슨(LA 클리퍼스) 

역시 10%의 득표를 얻었다.

트레이 영은 최고의 루키 슈터(47%)

와 최고의 루키 플레이메이커(35%)로 동시에 꼽혔다. 실

제로 대학 무대에서‘넥스트 커리’로 평가받았던 트레

이 영은 서머리그에서는 기대 이상의 패싱 능력을 보여

주며 동료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바 있다.

한편 루키들은 NBA에서 가장 적응해야 할 부분으로 

스피드와 경기 템포(31%), 강도 높은 스케줄과 긴 시즌

(24%)을 꼽았다. 가장 발전시켜야 할 기술로는 볼 핸들

링(19%)과 슈팅(19%)이라고 답했다.

로 판명되고 있다. 오승환은 콜로라도 

유니폼을 입고 14경기에 출전해 평균

자책점 1.42 WHIP(이닝당 출루 허용) 

1.11 피안타율 0.206로 활약하고 있

다”고 보도했다.

오승환은 올해 토론토 블루제이스

에서 콜로라도로 트레이드 이적했다. 

올 시즌 63경기에 나서 60⅔이닝을 

던지며 5승 3패 18홀드 3세이브 평균

자책점 2.37로 활약하고 있다. 토론토

에서는 평균자책점 2.68이었으나 콜

로라도에서 낮췄다.

오승환은 이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원정 경기에 구

원 등판했고 1이닝 피안타 없이 2탈삼진 무실점 호투

를 펼쳤다. 매체가 언급한 콜로라도 이적 후 평균자책점

을 1.42에서 1.32로 낮췄다. WHIP는 1.02가 됐다. 콜로

라도는 오승환 무실점 투구에도 연장 접전 끝에 2-3으

로 졌다.

루카 모드리치(레알 마드리드)가 호날두를 제

치고 유럽축구연맹(UEFA) 올해의 선수에 선

정됐다.

지난 31일‘노컷뉴스’에 따르면 UEFA는 전

날 모나코 그리말디 포럼에서 시상식을 열고 

모드리치에게 올해의 선수 트로피를 안겼다. 

2017-2018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던 32

개팀 감독, 유로파리그에 나섰던 48개팀 감독, 

그리고 55명의 취재진이 투표한 결과 모드리

치에게 UEFA 올해의 선수가 돌아갔다. 모드리

치의 처음으로 UEFA 올해의 선수에 올랐다.

모드리치는 전 동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    

(유벤투스), 모하메드 살라(리버풀)과 함께 최

종 후보에 올랐다.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

는 올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. 최종 결과

는 모드리치가 313점을 얻어 223점의 호날두, 

134점의 살라를 제쳤다.

모드리치는 챔피언스리그와 슈퍼컵, 스페인 

슈퍼컵, 국제축구연맹(FIFA) 클럽월드컵에서 

우승했다. 또 크로아티아를 이끌고 2018년 러

시아 월드컵에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의 모

습을 보이며 조국에 월드컵 준우승을 선물했

다. 그는 월드컵 골든볼(MVP)도 수상의 영예

도 안았다.

크로아티아 동료인 이반 라키티치(FC바르

셀로나)는“모드리치는 정말 다른 능력을 가

진 선수다. 동료들의 기량까지 끌어올린다”면

서“레알 마드리드도 모드리치가 없으면 다른 

팀이 된다.”고 말했다.

레알 마드리드에서 모드리치와 함께 했던 조

제 무리뉴 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은“똑

똑한 선수이기에 모드리치를 멈춰세우기는 쉽

지 않다. 경기를 읽을 줄 알고, 다른 영역에서 

플레이한다.”고 모드리치를 칭찬했다.

2011년 처음 생긴 UEFA 올해의 선수는 호

날두가 3번, 리오넬 메시(FC바르셀로나)가 2

번 수상했고, 안드레스 이니에스타(빗셀 고베), 

프랭크 리베리(바이에른 뮌헨)이 각 1번씩 받

았다.

모드리치, UEFA
올해의 선수 선정


